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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우리는� 누구나� 행복하기를� 원하고� 불행을� 원하지� 않는다.� 하지만� 우리� 사회의� 행복�

만족도는� OECD� 가입국� 중� 최하위권이다.� 왜� 우리� 사회� 행복� 만족도는� 다른� 나라에� 비

해� 떨어지는� 것일까.� 우리� 사회는� 물질중심,� 경제중심의� 가치관이� 최빈국� 짐바브웨� 보

다� 심하고,� 미국에� 비해� 3배,� 일본에� 비해� 2배나� 높기� 때문일까.� 또� 다른� 이유는� 없을

까.

� � 우리가� 행복한� 삶과� 관련해� 사람들이� 쉽게� 간과하는� 문제가� 바로� 죽음이다.� 삶에서�

가장� 큰� 고통은� 바로� 죽음이다.� 어떤� 사람이� 아무리� 잘(?)� 살았다한들,� 삶의� 과정에서�

죽음에� 충분히� 대비해� 임종� 순간� 적절하게� 대응하지� 못한� 채� 죽었다면,� 그가� 삶을� ‘잘’�

살았다고� 말할� 수는� 없을� 것이다.�

� � 우리는� 흔히� 행복한� 삶,� 건강한� 삶만� 생각할� 뿐이다.� ‘행복한� 죽음’,� ‘건강한� 죽음’이

란� 말은� 들어보지� 못했을� 것이다.� 어떤� 사람의� 마지막� 모습이� 결코� 행복하지� 못하다고�

한다면,� 그가� 세속적으로� 아무리� 행복하게� 살았을지라도,� 그가� 진정� 행복한� 삶을� 살았

다고� 말할� 수� 있을까.� 행복한� 삶은� 행복한� 죽음,� ‘아름다운� 마무리’와� 무관할� 수� 없기�

때문이다.� 행복은� 삶,� 임종과정,� 그리고� 죽음� 이후� 모두에� 관계된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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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우리� 사회� 삶의� 질이� 낮을� 것처럼,� 죽음의� 질� 역시� 바닥이라는� 평가를� 받고� 있다.� 아

일랜드� 출신의� 닐랜드� 교수는� “패스트� 푸드점� 같은� 한국� 사회의� 장례� 풍경에� 충격을�

받았다”고� 말한다.�

� � 미국의� 조지� 베일런트� 교수는� 하버드대� 출신� 268명의� 삶을� 72년간� 추적� 조사한� 결

과,� 행복의� 첫� 번째� 조건으로� 고통에� 대처하는� 방어기제를� 꼽았다.� 행복한� 삶을� 이끄는�

가장� 중요한� 요소가,� 삶의� 고통을� 수용해� 극복하는� 성숙한� 삶의� 자세라는� 것이다.�

� � 삶의� 고통� 중에서� 가장� 큰� 고통이� 바로� 죽음이다.� 죽음의� 고통에� 대응하는� 방어기제

를� 효과적으로� 작동하는지� 여부가� 행복의� 첫� 번째� 조건이다.� 삶을� 어떻게� 살았는가� 여

부� 가� 아니다.� 삶을� 어떻게� 마무리하는가,� 바로� 이것이� 그의� 행복을� 평가하는� 기준이라

는� 말이다.�

� � 따라서� 우리는� 행복을� 삶의� 문제에만� 한정시킬� 게� 아니라� ‘아름다운� 마무리’까지� 확

대해야� 한다.� 행복을� 단순히� 물질적,� 경제적� 측면에서만� 보아서는� 안� 된다.� 행복이� ‘인

간다운� 존엄한� 품격� 높은� 삶’을� 지향하는� 것이라면,� 우리가� 간과해서는� 안� 되는� 문제가�

바로� ‘평온한� 죽음’이다.� 우리� 사회� 행복� 만족도를� 높이기� 위해서는,� 우리는� 이제부터�

행복한� 삶과� 행복한� 죽음을� 함께� 심사숙고해야� 한다.�

�

� � 나이가� 들면� 육체적으로� 노쇠해져� 갈수록� 우리의� 정신마저도� 나약해지기� 십상이다.�

그러나� 육체의� 기능이야� 점점� 쇠약해지겠지만,� 정신력마저도� 함께� 나약해질� 이유가� 어

디� 있는가.� 우리는� 육체적으로� 쇠약해져가도� 임종의� 순간에� 이르기까지� 정신적으로� 성

숙을� 계속할� 수� 있다.� 임종� 순간까지도� 정신적,� 인격적으로� 성숙을� 거듭할� 수� 있으므

로,� ‘죽음은� 성숙의� 마지막� 단계’라고� 말하는� 것이다.� 이런� 의미에서� 임종의� 순간� 얼마

나� 성숙한� 방어기제를� 작동해� 아름답게� 마무리했는지� 여부가,� 바로� 그가� 죽음을� 어떻게�

이해했고,� 임종에� 어떻게� 임했고,� 또� 삶을� 어떻게� 살았는지� 알려주는� 행복의� 바로미터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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